
벚꽃이 끝물이다. 최후의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꽃길을 따라 화개골로 향한다. 처음 우리나라에 차

를 들여온 김대렴이 차를 심었다는 곳, 차시배지가

있는 골짜기답게 화개골 산자락에는 야생 녹차가

많다. 꽃길을 뒤로 하고 석문 앞에 이르니, 길목마다

봄나물을 파는 사람들이다. 쑥, 정구지(부추), 씸바

구(씀바귀), 민들레, 두릅, 쑥부잼이(쑥부쟁이), 머구

(머위) 등 아예 들판 하나를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

이름을 물으니, “칠십 넘은 할매한테 멀라고 물어본

다?”고 말하는 이도순(71∙신촌) 할머니. 옆에서 장

난스레“이또순이라”하는장난말이들린다.

“석문 우에 딴 부락 있어. 모갑이라 하고, 여기는

석문이고, 요 아래가 밑에 부락이 신촌이고, 운주리

신촌운주리석문한구역인기라.”

이도순 할머니의 설명이다. 할머니 옆에는 미나

리, 현호색, 원추리, 토란대 말린 것, 감자 부각, 뽕나

무 껍질, 밤, 호박 말린 것, 고사리 등을 파는 김숙희

(51∙모암)씨가 있다. 마을 이름은 석문이요, 골짜기

는 쌍계다. 바위 두 개에‘쌍계’와‘석문’이라는 글

씨가 새겨져 있는데, 신라의 문장가 고운 최치원 선

생이지팡이로쓴글씨를각자하였다고한다.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23년(724년)에 대비(大悲)

와 삼법(三法)이 창건하였다. 두 스님이 선종의 육조

인 혜능 스님의 정상을 모시고 귀국하였는데, 꿈에

“눈 쌓인 계곡 위 칡꽃 피는 곳에 봉안하라”는 계시

를 받았다. 이에 자리를 찾던 중 호랑이의 인도로 현

쌍계사 자리에 이르렀다. 이름을 옥천사라 하였는

데, 후에 두 개의 계곡이 하나로 모인다하여 쌍계사

라하였다.

석문을 지나 매표소에 이르는 길에도 상인들이 줄

지어 있다. 각종 나물은 물론이요, 석이버섯, 표주박,

매화차, 국화차, 녹차 등 별의별 것이 다 있다. 한참

숲길을 올라가야 일주문이 보인다. 일주문에 이르기

전 조그마한 돌다리가 나온다. 흐르는 물은 쌍계 중

하나이다. 부처님의 세계와 속세가 물 하나를 사이

로두고나뉜다. 사실삶과죽음도물하나건너이고,

우리네목숨이란것도물하나건너온것아니던가.

물 하나 건너 일주문을 넘는다. 산사(山寺)인지라

계단이 많다. 한 계단을 오르면 금강문이고, 또 한

계단을 오르면 천왕문이다. 천왕문을 지나면 최근

에 조성한 구층 석탑이 눈에 띈다.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가 봉안된 탑으로 불기 2534년(1990년)에 완공

되었다. 

대웅전 앞 비석은 진감 선사의 대공탑비로 진성

여왕 원년(887년)에 건립되었으며, 글을 짓고 쓴 이

는 고운 최치원이다. 천년 넘은 비석의 여기저기에

는 총탄 자국임이 분명한 상처가 많다. 우리 역사의

수난기를보는것만같아가슴이아리다.

사람들은 서둘러 다니며 사진 찍기에 바쁘다. 나

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

고 사진기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려하는 내 뒤통수

에 누군가가 죽비를 내리친다. 내 발등보다 낮은 곳

에서 큰개부랄꽃과 금불초 같은 것들이 열심히 꽃

을내밀고있다.

절을 나오니 고운 한복 차림의 최상수(88∙화개)

할아버지가 손을 잡는다. 막걸리 값이나 벌려고 한

다며 춘란을 팔고 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나물

캐는 여자들이 보인다. 직접 캔 나물을 팔고, 녹차

딸시기가되면녹차를따서덖고하는것이이마을

여인네들의일이다. 

녹차딸시기라다들바쁘다. 최택순(67∙석문) 할

머니가 직접 덖은 차가 있다고 해서 산다고 했더니,

차를 내오고 나서 약술을 한 잔 권한다. 보기에도 걸

쭉하다. “응개나무 고로쇠 물 가지고 담궜어요. 우

리 아저씨 약 할라고.”조금 팔라 하였더니, “천금을

줘도 안 팔아요”한다. 그 말 속에 금슬 좋은 부부의

애정이듬뿍들어있다.

마을 중앙에는 당산나무가 있다. 나무 옆에는 신

체를 따로 두었는데, 둥글게 돌을 쌓고, 안쪽은 흙으

로 채웠다. 과거에는 섣달그믐에 제를 지냈는데, 최

근에는 정월 보름날 정오에 제를 지낸다. 먼저 마을

뒷산에 있는 큰 바위에 산신제를 지내고, 그 후 당산

나무에 당산제를 올린다. 경로당 총무를 지냈던 한

병하(71∙석문) 할아버지는 마을 내력에 대해 상세

히알고있다.

“동학 난리 때 다 전소 되었대요. 옛날에는 윤판

집(통나무를 井자 모양으로 겹치게 쌓은 다음, 흙을

발라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지어진 것이었는데, 흔

적 남아 있는 것 보니, 그렇게 지어져 있고. 지금 있

는것은새마을사업때지은거죠.”

한 때 당산제를 지내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 그런

데 구경우(82∙석문)라는 분이 선몽을 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발생하여 다시 당산제를 지내

게되었다한다. 

“진감 국사 대공탑비 있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한

국전쟁 때 그랬다 하는데, 그거 임진왜란 때 그런 거

에요. 내가 그걸 왜 아냐면, 일제 때 초등학교 때 개

학을 하니, 교실이 각 학년 당 하나씩밖에 없는 거

라. 그래 쌍계사에 분교를 해서, 삼신리, 정금리, 운

수리, 용강리까지 해서 쌍계사로 분교를 해서 간 거

여. 그때도비에총구멍이있었어.”

한옹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고생한 얘기를 길게

늘어놓는다. 지리산 자락만큼 혹독하게 전쟁을 치

룬 곳도 드물 것이다. 마을과 절은 한 집 같다. “절에

뭔 큰일이 있으면 다 도와주고, 법당에 올린 과일이

나 음식 같은 거 경로당에 내려주고, 상수도도 쌍계

사하고 같이 묵습니다. 한 탱크에서 묵는 거죠. 그래

한집식구나마찬가지죠.”

석문을 나서며 바라보니, 시리게 맑은 강물에 비

친 꽃색이 곱다. 살아서도 신선이 되어 영생한다는

삼신동이 아니던가. 석문에 기대어 화개를 바라보

니, 내안에서도꽃이피어난다.

쌍계사=이대흠(시인∙본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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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따는 시기라 모두들 바빠

마을 동학혁명 때 전소 돼

“진감 국사 대공탑비에 난 구멍

한국전쟁 아닌 임진왜란 흔적”

法향기 �향기 한 호흡에 어우러진‘한 집’

화개골서 차 재배 10대째

“백탄 숯불로 덖음 마무리”

녹차명인 김김동동곤곤씨

� 하동 쌍계사

쌍계사 아래에‘차 시배지’

라는표지석이있다. 신라때

김대렴이 중국에서 차씨를

가져와심었다는곳이다. 초

의선사는동다송에서‘바위

틈에서나는차가으뜸이요,

자갈섞인흙에서나는것이다음이며, 또골짜기

에서나는것이으뜸인데이화개동의차밭은다

골짜기바위틈에있다’하였다. 골짜기깊은야생

차밭에서김동곤(59∙사진)씨를만났다. 

그는자타가공인하는국가대표급차명인이다.

2006년 농림부로부터 우전차 제조기술을 인정

받아‘전통식품 명인’에 지정되었고, 2002년에

는 제4회 국제 명차 품평대회에서 최고상인 금

상을받기도하였다. 

“저희는 마지막을 항상 백탄 숯불로 덖죠. 그게

제일중요한거죠.”

비법을 공개해도 되느냐는 말에, “다 공개합니

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귀찮아

서안하는거지요”라고말하며웃는다.

화개골에서살아온게자신이10대째라는토박

이 김씨. 그의 부친은 쌍계사 스님들과 교유한

결과 쌍계사 비전(秘傳)인‘참나무 장작 무쇠솥

덖음차 제다법’을 터득했고, 그는 차의 대가인

금송스님과덕룡스님을사부로모시고, 선가의

제다법과다도를지도받았다.

마무리덖음을따로한다는게특이하다.

“장마 지난 차 맛이네. 안 좋은 물건은 또 설 지

난차같구먼. 이런말을하거든요. 봄에만든차

가장마지나면맛이뚝떨어져요. 그래차도맛

내기덖음이가장중요하죠.”

김씨는 녹차만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주머

니들일년내일거리안끊기게하기위해”감잎

차, 뽕잎차, 국화차등대용차를한다는김씨. 그

의몸에서는언제나차향기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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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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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신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실속아이템으로
원하는 로고및 사찰명 삽입이 가능합니다.

복과 행운을 드리는 황금돼지 저금통도 있습니다

소중한 기념품 황금돼지 핸드폰 고리

부처님 오신 날부처님 오신 날
www.jinpoli.com Tel. 031-977-8774   

www.jinpoli.com

반짝이는 보라색 큐빅눈, 한국의 멋을 그대로 살린 매듭, 

빛나는 황금돼지와 달마도 그림은

받는 이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 집니다.

부처님오신 날 소중한 인연을 만나 복과 행운을 선물하세요.

지인들과의 소박한 정을 나눌수 있는 선물로 건낸이의 정성이 그득합니다.소중한 인연, 

부담없는 선물로 마음을 나누세요.

소중한 인연,

부담없는 선물로 마음을 나누세요.


